
북한에 여성 강도 활개' '

북한에 여성 강도가 활개치고 있다 여성 강도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드물었던 최근.

신종 사회 현상이다.

지난 월 일 평안북도 신의주시 채하동에 살고 있는 이모씨 여자 세 의 집에 대낮에12 22 ( ,38 )

강도가 들었다 그녀의 팔과 다리를 밧줄로 묶어 화장실의 욕조에 처박아 놓고는 집안의 전.

재산인 미화 불정도 미화와 북한돈 포함 의 현금을 털어갔다고 한다 강도들은 부부로2000 ( ) .

가정한 남자와 여자인데 그들은 채하동 암달러 시장에서 돈 장사를 하고 있는 이모씨에게

화페를 교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이모 여인을 따라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들어간 직.

후 다짜고짜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결박한 뒤 강도 행위를 한 것이다.

북한 사회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폭력을 수반하는 강도 범죄는 드물었다 여성 강도는 말.

할 것도 없다 그러나 년대 중반 식량난으로 살기가 팍팍해지자 절도 강도가 증가했다. 90 , .

그러나 여성의 경우 사기 절도 또는 밀수 인신매매 마약 유통 등 경제 범죄에 연루되는, , ,

경우는 종종 있어도 강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그런데 년 이후 여성. 2000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강도들의 범죄 수법과 대상도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년대 초반에. 2000

는 주로 밤에 지나가는 남성들의 자전거나 짐을 남자강도들과 짜고 강탈하는 현상이라든가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행객들의 짐을 빼앗거나 하는 현상들이 제일 많았다고 한다.

년까지 평양에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김 모씨에 따르면 년 당시에2006 2006

도 평양에 남녀 혼합 강도조 사건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한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

자를 세워 뒷자리를 얻어 타고 가다가 불빛 신호를 하면 남자 공범이 나타나 강도 행각을

벌이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화폐 장사군 암달러상 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집이나 교환 장소에서 대낮( )

에 버젓이 범행을 감행한다고 한다 한 달전에는 평양시 낙랑구역의 어느 한 암달러상이 여.

자강도와 결탁한 남자강도의 둔기에 머리를 맞고 실신한 뒤 돈을 전부 강탈당한 사건이 발

생했다.

먹을 것이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북한의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강도들이 나올 수 있

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전역에 걸쳐 지금 처럼 농후하게 나타난 것.

은 최근의 현상이다.

이러한 폭력 범죄는 보안원 한국의 경찰 들의 부패와 맞물려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인( ) . “

민의 수호자 라고 하는 보안원들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일군들은 범죄 단속보다는 뇌물 등”

자신의 이속 챙기기에 더 혈안이 되어 있다 보안원들의 사회 기강 치안 유지 기능이 무너. ,

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 강도 행각은 이런 현실 속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